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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학계열 성비 격차 좁혀졌지만 첨단계열은 여전히

‘남초’
 윤채빈 기자  승인 2025.10.10 18:15

최근 5년 새 의약학계열 여자 신입생↑… 2025학년도 약대 58.1%로 최고

첨단·계약학과 여학생 20% 못 미쳐…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 8.6% 최저

서울권 소재의 의과대학 정문.. (사진=한국대학신문DB)

[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] 최근 5년 새 의약학계열 여학생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‘여풍(女風)’이 거세지고 있다. 특

히 2025학년도 의대와 수의대의 여학생 비율은 각각 38.4%, 50.4%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. 반면 과학기술원 등 13개

첨단 및 계약학과의 여자 신입생 비율은 약 10% 수준에 머물러 성별 불균형이 여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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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ews.unn.net/
https://news.unn.net/news/articleList.html?sc_section_code=S1N92
https://news.unn.net/news/articleList.html?sc_sub_section_code=S2N320


의치한약수 신입생 여학생 비율. (자료=종로학원)

■ 의약학계열 女신입생 비율 증가세… 약대·수의대는 절반 넘어 = 1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‘2025학년도 전국 의약학

계열 신입생 여학생 비율 분석’에 따르면, 의약학계열에서 여학생 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. 의대는 2021학년도 34.1%,

2022학년도 35.2%, 2023학년도 36.2%, 2024학년도 37.7%, 2025학년도 38.4%로 매년 여자 신입생이 늘었다. 약대

는 2022학년도 54.9%, 2023학년도 55.5%, 2024학년도 57.8%로 4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신입생의 절반 이

상이 여학생으로 채워졌다.

수의대는 2021학년도 42.5%에서 2022학년도 37.7%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3학년도에 40.7%로 반등하면서 2025학

년도 50.4%로 성비 균형이 맞춰졌다. 치대는 2021학년도 33.0%, 2022학년도 35.5%, 2023학년도 35.9%, 2024학년

도 39.5%, 2025학년도 38.1%로 상승 추세에 있다. 한의대는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 43% 안팎으로 유지됐

다.

■ 첨단·계약학과 여학생 20%도 안 돼… 성균관대 반도체공학과 ‘8.6%’ 최저 = 반면 첨단 및 반도도체 계약학과의 여

학생 비율은 20%를 밑돌며 ‘남초 현상’이 여전했다. 종로학원에 따르면 첨단학과 및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여학생

비율은 2023학년도 13.3%, 2024학년도 17.7%, 2025학년도 15.8%로 확인됐다.

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의 여자 신입생 비율은 2024학년도 13.1%, 2025학년도 17.0%였다. 연세대

시스템반도체공학과(삼성전자)는 2023학년도 14.0%, 2024학년도 14.1%, 2025학년도 14.0%로 3년 연속 비슷한 수

치에 머물렀다. 고려대 반도체공학과(SK하이닉스)는 2023학년도 16.7%에서 2024학년도 23.3%로 반짝 늘었다가,

2025학년도에  10.0%로 급감했다.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(삼성전자)은  2024학년도 13.0%에서  2025학년도

8.6%로 떨어져, 13개 대학 중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한 학과로 조사됐다.

과학기술원 계약학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 이어졌지만, 4년제 일반대보다는 상황이 양호했다. 광주과기원 반도체공학

과(삼성전자)는 2024학년도 0%에서 2025학년도 20.8%로 대폭 늘었고, 대구경북과기원 반도체공학과(삼성전자)는

2024학년도 20.0%에서  2025학년도 21.6%로 소폭 증가했다. 울산과기원 반도체공학과(삼성전자)는 2024학년도

29.4%에서  2025학년도 22.5%, 한국과기원 반도체시스템공학(삼성전자)은 2024학년도 16.2%에서  2025학년

도 10.3%로 줄었다.



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“현재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물리 과목 등을 내신 권장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, 2025학년도

수능 물리학2와 물리학1의 여학생 응시비율은 각각 18.0% ,21.6%에 그친다”며 “여학생들의 ‘물리 기피’ 현상이 이어

질 경우, 반도체·계약학과의 여자 신입생 비율은 더 낮아질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첨단 및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남녀비율. (자료=종로학원)

한편 이번 조사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다. 분석 대상은 정원 내 입학자 기준으로

의대 39곳, 약대 37곳, 치대 8곳, 한의대 11곳, 수의대 10곳이다. 치대(서울대·전남대·부산대)와 한의대(부산대)는 학석

사 통합 선발로 공시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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